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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ummit 분석 (트랙1)
3장의 세션 분석 원장과 인용 검증 방법

김형준 · hyjunkim.com/rx · 2026.09

원본 작업 문서를 그대로 옮겼다. 작업용 체크리스트·내부 코드(예: B8)가 포함될 수 있다.

PHASE 2 트랙 1 — 아모레퍼시픽 Beauty Concierge 분석 (v3)

문서 목적: PHASE 1 COSRX "Personal Peptide RX" 제안서의 예선 탈락 이유를 아모레퍼시픽이 실제로 추구하는

방향성과 직접 대조해 객관적으로 추적한다. v2에서 22건 보도 기반으로 1차 분석 완료. v3는 노치국 상무 세션

(IND233) 전사본 + 슬라이드 캡처 +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 브리프 정독 후 가설 가중치를 사후 보정한 결과.

작성 기준일: 2026-05-26 (전사본·브리프 정독 후 업데이트) v2 → v3 핵심 변경점: - 노치국 상무 세션 전사본(37분

11초) 직접 분석 통합 — A~F 추출 + 7개 출력 - 슬라이드 캡처 20장 시각 자료 보강 — 멀티 에이전트 6개 카테고리 +

Multi Brands & Channels 발견 - ⭐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 브리프 정독 — E 가설 가중치 사후 재보정 + 메타

답 재정의 - v2의 "수치 폭격" 표현 보정 — 실제 발표는 시점 기반 진화 서사 중심 - v2의 "압도적 검증" 판정 일부 하

향 — Layer 구분 후 객관 보정

0. 핵심 자료

0.1 수집 자료 범위

보도자료: 2025-12-19 ~ 2026-05-22, 17종 매체 22건

노치국 상무 IND233 전사본: 2026-05-20 12:50 PM, 37분 11초

발표 슬라이드 캡처: 20장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 2026 브리프 (Mission Brief PDF)

0.2 핵심 앵커

항목 내용

세션명 AMOREPACIFIC의 AWS 기반 AI뷰티테크 플랫폼 서비스

세션 ID IND233

시점 2026-05-20 (수) 12:50 PM

위치 Floor 3, Track 2, Hall D

발표자 김종혁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약 10분) + 노치국 상무 (AX실 커머스테크 디비전장, 약 26분)

1. 추출된 핵심 사실 — Beauty Concierge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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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량 지표 — 전사본 직접 언급분과 보도자료 보강분 분리 ⭐ v3 신규

A. 전사본에서 직접 언급된 지표

지표 값 발표 구간 발표자

AWS 협력 기간 9년 (2017부터) 00:07, 07:53 김종혁/노치국

IDC → AWS 전환 기간 2년 07:53 김종혁

AWS 서비스 활용 수 20개+ 06:43 김종혁

연구 데이터 누적 80년 03:17 김종혁

AI 진단 모델 동시 추론 4개 (병렬) 05:35 김종혁

첫 화장품 연구소 설립 1954년 11:18 노치국

방판 측정기 첫 사용 1970년 10:14, 36:06 노치국

AI 본격 시작 2010년대 후반 12:20 노치국

CDP 시작 2019년 07:53 김종혁

뷰티텍 첫 시도 2018~2019년 35:00 노치국

코로나 위기 직격 2019년 15:39 노치국

Gen AI 빅 웨이브 2023년 23:38 노치국

외부 콜라보 첫 사례 CES 2025 (삼성전자 뷰티 미러) 21:22 노치국

AWS Marketplace 진출 현재 진행 중 (시점 미명시) 23:38 노치국

B. 보도자료에서만 등장하는 지표 (v2에서 인용했으나 본 세션 전사본엔 없음)

지표 값 출처

운영 국가 10개국 데이터넷·디일렉

누적 정밀 피부 진단 50만 건 이상 데이터넷·EBN

동시 운영 서비스 10개 디일렉

AWS Kiro 도입 효과 개발 생산성 72% 향상, 문서화 80% 단축 EBN·서울경제

Bedrock 리뷰 분석 약 300만 건 자동화 EBN·서울경제

피부 타입 분류 48가지 이코노믹리뷰

자사몰 아모레챗 누적 진단 250만 회 이상 (4년간) Microsoft Source Asia

2035년 목표 매출 15조원 + 글로벌 톱3 데이터넷

⚠ 결정적 발견 — v2의 "수치 폭격" 표현 보정

v2에서 "아모레 발표는 거의 모든 주장에 수치가 붙어 있음"이라고 평가했으나, 본 세션 전사본 자체에서는 위 B영역

수치들이 직접 언급되지 않음. 보도자료가 부스 자료·공식 자료에서 추가로 보강한 수치들임.

노치국 발표의 실제 특징 = 수치 절제 + 시점 좌표 기반 진화 서사 중심. - 1954 → 1970 → 2010후반 → 2019 →

2023 → 현재 → Next의 시간 좌표 - 각 시점마다 "그 시기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 "어떤 한계를 만났는가" + "어떻

게 돌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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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v2 D.4 분석("증명 구체성 = 수치 부족")의 진단 방향을 미세 보정해야 함을 시사. 우리 제안의 진짜 약점은

"수치 부재"보다 "시점 기반 진화 서사 부재"였을 가능성.

1.2 진단 카테고리 — 4+2 구조 (v2 유지)

# 카테고리 디테일

1 AI 피부 진단 멜라닌·홍반·모공·주름 요소별 AI 모델 병렬 추론, 48가지 피부 타입 (보도자료)

2 피부톤 분석 톤·언더톤 분석

3 두피·헤어 진단 두피 상태 + 모발 분석

4 퍼스널 컬러 분석 컬러 분류 + 추천

+1 메이크업 피부톤·퍼스널 컬러 기반 맞춤 메이크업

+2 성분 상담 AI 뷰티 카운셀러가 제품 비교·고민·성분 사용 여부 답변

1.3 ⭐ 슬라이드 발견 — Agentic Beauty Tech as a Service 멀티 에이전트 6개 분류 (v3 신규)

발표 후반부 슬라이드 "What's Next for AMOREPACIFIC AI? Agentic Beauty Tech as a Service"에서 명시:

# 멀티 에이전트 카테고리

1 종합 진단

2 제품 검색

3 개인화

4 트랜잭셔널

5 콘텐츠/이벤트

6 확장

→ Amazon Bedrock AgentCore 기반. 보도자료에는 "멀티 에이전트" 표현만, 6개 분류 구조는 슬라이드에서만 확

인.

1.4 ⭐ 슬라이드 발견 — Multi Brands & Channels 풀에 COSRX 미포함 (v3 신규, 결정적)

발표 후반부 슬라이드 "Multi Brands & Channels" 섹션 명시 브랜드:

포함: Sulwhasoo (설화수) · LANEIGE (라네즈) · HERA (헤라) · innisfree (이니스프리) · AESTURA (에스트라) +

AMORE MALL

미포함: COSRX

→ AESTURA (더마 코스메틱)가 들어가 있음에도 COSRX는 빠짐. AESTURA가 BC 통합 우선순위에서 COSRX보다

앞섬을 시사. AP 본사 BC 비전 차원에서 COSRX는 직접 적용 우선순위가 아닌 영역.

이 발견의 의미는 §5 가설 검증 매트릭스에서 결정적.

1.5 적용 채널 (v2 유지)

모바일 앱 (자사몰 아모레몰)

웹 (아모레퍼시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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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매장 내)

플래그십 스토어 4곳: 성수동·용산·부산·부천

챗GPT 내 '아모레몰' 앱 (2026년 출시)

1.6 기술 스택 (v2 유지)

AWS 서비스 역할

Amazon SageMaker AI 비전 AI 모델 학습·배포 (피부 진단 코어)

Amazon Bedrock + AgentCore 생성형/에이전틱 AI

Amazon EK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AWS Lambda 서버리스 처리

Amazon S3 데이터 저장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Amazon ElastiCache 캐시

AWS Kiro AI 코딩 도구

1.7 사업 모델 — BTaaS → Agentic BTaaS 진화

v3 보정: v2가 "BTaaS (Beauty Tech as a Service)"로 명명한 것의 진화 경로 명시:

1. 개별 진단 도구 (1970년 방판 카운셀러 측정기 → 현재 비전 AI)

2. 통합 카운셀링 서비스 — 뷰티텍 (2018~2019년 시작)

3. B2B SaaS — 뷰티텍 As a Service (BTaaS) (2020~)

4. Agentic BTaaS — 에이전트 뷰티텍 BTaaS (2023~ 현재 진행형)

5. AWS Marketplace 진출 (현재 진행 중)

→ v2의 "BTaaS"가 사실은 3단계까지였고, 4단계(Agentic BTaaS)가 현재의 발전 방향. 노치국 상무가 발표에서 가

장 큰 비중으로 다룬 부분.

2. 노치국 상무 핵심 발언 — 전사본 직접 인용 (v3 신규/통합)

2.1 회사 정체성 정의 ⭐

(11:18) "아모레퍼시픽은 원래 기술 회사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it만이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축적해 온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20) "아모레퍼시픽은 무엇을 파느냐보다는 어떻게 쓰이게 하느냐를 기술로 바꿔온 회사입니다. 연구소는 이해의

방식을 그리고 원료와 성분은 구현의 방식을 그리고 쿠션은 사용의 방식을 기술로 바꿔온 회사입니다."

→ 1970년 방판 카운셀러 광학 측정기 사진을 발표 시작과 끝(36:06)에서 두 번 반복. 기술 회사 정체성을 발표 전체

의 프레임으로 박음.

2.2 ⭐ 자기 비판 — 2010년대 후반 (v3 신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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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제조업 치고는 좀 빠른 어 속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

업들이 하는 그 정도의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만들어 갔던 시절이 이때였고 사실 아모레퍼시픽만의 차별화된 어떤 AI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 상무급 임원이 자기 회사 과거를 공개적으로 자기 비판. 22건 보도 어느 곳에도 미언급. 면접 인사이트의 결정적 근

거 (출력 7).

2.3 코로나 위기 돌파 방법론 — AWS DIP (v3 신규)

(16:50) "이때 우리가 선택한 것은 AWS의 dip였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고객을 중심에 놓고 워킹 백워

드를 하고 띵크빅을 하고 prfaq를 하면서 문제를 단순화하고 조직의 생각을 모았습니다."

→ 공개 보도엔 "결과(뷰티텍 출범)"만, 방법론(DIP/Working Backwards/PRFAQ) 미공개.

2.4 측정-진단-처방 프레임 ⭐

(17:58~19:03) 의료 진단 비유 (X-ray, MRI 측정 → 의사 판단 → 처방) → 뷰티 측정-진단-처방 프레임화. 슬라이드

시각 자료: - 측정 (= 수집): "좀 더 정확한 고객 피부 상태 측정을 위한 AI 측정 도구 고도화 완료" - 진단 (= 판단):

"AP만의 기준을 가진 비대면 피부진단표준화 완성" - 처방 (= 제안): "근거 있는 처방(추천)을 위한 제품별 효능/성

분/원료 데이터셋 완성"

→ 우리 PHASE 1 프레임(진단→유형 배정→처방전)과 본질적으로 동일 구조. "AP만의 기준"이라는 차별화 표현이

우리 "COSRX만 가능한 Rx 처방"과 동일 결.

2.5 ⭐ AI 데이터 자산화의 결정적 페인 포인트 (v3 신규 강조)

(29:53) "저희 아모레퍼시픽이 어디 나가서 막 데이터 되게 잘합니다. 데이터 되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런 말 굉장

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데이터가 많은 것과 AI 레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아예 다른 것

이다."

→ 80년 데이터 자산을 자랑하는 보도와 정반대 결. 진짜 운영자의 페인 포인트. 학생 신분 추론 거의 불가능한 깊이.

2.6 사업 비전 — 화장품 회사 매출 구조 전환 ⭐

(23:38)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만 팔아서 돈 벌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뷰티텍 에저 서비스를 한번

외부에게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초로 화장품이 아닌 기술로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죠."

(35:00) "여전히 저희는 아모레퍼시픽 AI 기술 조직은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만 팔아서 돈 벌라는 법이 없다라는 발

칙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발칙한 생각" — 발표 내내 두 번 강조. AP 본사가 기술 회사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신호.

2.7 진짜 문제 정의 ⭐

(31:56) "결국 목표는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 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AI 서비스를 만드는 게 꽃이고 그 저

희의 지금 시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초기 인화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33:54) "저희 아모레퍼시픽이 나아갈 방향은 종합 진단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이해를 하고 맞춤 큐레이션을 하면서

지속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 방판 카운셀러의 생애 사건 기반 관계 이해의 AI 재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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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생애 사건 기반 추천 — 결정적 신규 디테일 (v3 신규, 결정적)

(27:00)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을 고객을 가족처럼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 아들이 군대를 언제 가는지

군대 가면 선크림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의 딸은 대학을 언제 가는지 대학 가면 꾸며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면서 저희 고객들을 만난 것이죠."

→ 방판 헤리티지 = 생애 사건 기반 추천. BC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명시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이 영역을 직접 다루는

시스템은 명시 없음. 빈 자리 단서로 결정적.

2.9 미래 비전 — Agentic BTaaS

(32:56~33:54)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 에이전트화 하기로 했습니다. AI의 기능이 아니고 상담을 수행하는 주체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멀티 에이전트의 진화였습니다. 뷰티텍 그리고 뷰티텍 에저 서비스 그리

고 저희는 여기서 더 진화하여 에이전트 뷰티텍 에저 서비스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35:00) "앞으로 기업은 그 기업을 대표하는 버티컬 에이전트 AI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특

정 비즈니스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Vertical Agent AI의 시대를 전망. AP가 그 선두를 의도.

2.10 외부 콜라보 — 삼성전자 CES 2025 뷰티 미러

(21:22) "외부의 기업들과 콜라보를 해서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가 삼성전자와 25년에 CES에서 뷰티 미러라는 디바

이스와 콜라보를 하고 전시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까지 가능했고 저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시고

저 끝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익썸입니다."

→ BTaaS의 외부 적용 첫 사례. 삼성전자+오징어 게임 감독+익썸 등장 = B2B SaaS 모델의 구체 실증.

3. 슬쩍 지나간 단서 — 가장 가치 있음 (v3 신규)

전사본의 발표 흐름 중 한 번만 짧게 언급된 정보들. 분석 가치 높은 순:

# 단서 직접 인용 가치

1 2010년대 후반 자기 비판 (14:33) 위 §2.2 임원급 공개 자기 비판

— 학생 추론 불가

2 데이터 ≠ AI Ready Data (29:53) 위 §2.5 운영자만 아는 페인

3 생애 사건 기반 추천 (27:00) 위 §2.8 청년 라이프 사이클 빈

자리 단서

4 AWS DIP/Working

Backwards/PRFAQ

(16:50) 위 §2.3 위기 돌파 방법론

5 빌더 + 파트너 센터 비개발자 직

접 채널 확장

(20:13) "브랜드의 담당자, 브랜드의 bm 그리고 혹은 기획자가

개발하지 않고 직접 커스텀에서…찍어내는 상품을 만들었습니

다"

BTaaS 내부 운영 구조

6 AWS Marketplace 진출 "현재

진행 중"

(23:38) 위 §2.6 미래 계획 공식 미발표

7 스킨케어만 가능했던 AI → 메이

크업/두피/헤어 확장

(27:54) "저희는 스킨케어만 가능한 AI를 갖고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확장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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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직접 인용 가치

8 남성 진단 자동 해결 (27:54) "남성분들은 여전히 쿨톤과 웜톤의 차이를 모릅니다. 하

지만 몰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측정을 한번 해보자"

남성 확장 방법론

9 Gen AI 초기 조직 혼란 (24:46) "다양한 가설과 다양한 실험 그리고 판타지까지 난무했던

시기"

내부 솔직성

10 회사 내부 챌린지 인정 (32:56) "회사에서는 뷰티텍 화장품 파는 데 도움이 돼? 그리고

그거 디지털 조직에서 그냥 신기방기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챌린

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8~2019 초기 저항

4. 부스 현장 디테일 (v2 유지)

4.1 부스 구성

이름: Beauty Concierge with AMOREPACIFIC

콘셉트: "Beauty Tech LAB" — 연구소 연상 구조

위치: 인더스트리 빌리지 한가운데 (원형 구조)

선정: 2025-11 AWS 서밋 BoB 대회 1위

4.2 사용자 동선

1. 부스 입장 → QR코드 스캔

2. 4가지 진단 (두피·헤어 → 피부톤 → AI 피부 48가지 타입 → 퍼스널 컬러)

3. AWS 제작 AI 카운셀러가 4가지 결과 종합 → 맞춤 스킨케어 루틴 + 제품 추천

4. 아모레 R&I 센터 연구원 1:1 상담

5. 피부톤·퍼스널 컬러 기반 맞춤 메이크업 데모

4.3 결정적 발견 (v2 유지)

부스 솔루션은 성수동·용산·부산·부천 플래그십에 이미 적용 = 데모가 아니라 실서비스.

4.4 김승환 대표이사 발언 (5/20 부스 현장)

"이번 전시는 다양한 진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경험으로 연결하는 솔루션의 가능성을 검증한 자

리."

4.5 안종훈 전무 발언 (5/21 AI Day 키노트)

"AWS는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이 비전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협력자."

5. ⭐ 가설 검증 결과 매트릭스 — 브리프 layer 반영 후 사후 재보정 (v3 결정적)

5.1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 브리프 정독 후 결정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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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정독으로 우리 제안의 영역 정의가 명확해짐:

브리프 명시 요구 인용

대학생 타겟 "Gen Z (18–25세) 대학생 중심"

SNS·캠퍼스 영역 "Across Social Media and Campus Life" / "TikTok, Reddit 등 디지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캠퍼

스"

펩타이드 라인 (차세대) "차세대 펩타이드 라인을 통해 COSRX의 더마 전문성을…강화하고 확장"

스네일 라인 유지 "스네일 라인을 통해 구축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차세대 펩타이드 라인을 통해…"

6개월 이상 지속 "6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구조"

펩타이드 = Skin

Longevity

"6가지 펩타이드 복합 처방의 #첫단계세럼으로…'Skin Longevity' 핵심 제품"

"금보다 비싼 펩타이드" "동일 용량 기준 금보다 비싸다고 알려진 고가/고난도 펩타이드 성분"

참고 브랜드 5개 CeraVe, The Ordinary, Rhode Skin, Torriden, MelanoCC

→ 우리가 좁힌 줄 알았던 영역은 사실 브리프가 직접 요구한 영역. 대학생·B2C 캠페인·SNS·펩타이드 단독은 우리 선

택이 아니라 브리프 충실 답안.

→ AP 본사 BC의 전 연령·전 브랜드·B2B SaaS는 본사 차원 비전. 브리프는 코스알엑스 단독 브랜드의 대학생 캠페인

이라는 다른 layer.

5.2 D 가설 (전달 차원) — 외부자 4인 검증으로 확정됨 (그대로 유지)

가설 결과 근거

D.1 무게의 위치 100% 확정 (4/4) 외부자 만장일치 6장 막힘

D.3 정보 밀도 100% 확정 (4/4) "머리 아픔", "거의 못 알아먹음"

D.4 증명 구체성 75% 확정 (3/4) "주장만 있고 증명 없음"

D.5 비주얼 위계 75% 확정 (3/4) "분홍색·캐릭터 6개"만 머리에 박힘

→ D 격차는 브리프와 무관하게 작성 자체의 약점. 외부자 4인 검증으로 동일 브리프 영역 산출물에서 확정.

5.3 ⭐ E 가설 (본질 차원) — 브리프 layer 반영 후 사후 재보정 (v3 결정적)

v2 → v3 가중치 변화

가설
v2 가중

치

v3 가중

치
변화 근거

E.1

Redundancy

15% 5% 슬라이드 발견 — COSRX가 BC Multi Brands & Channels 풀에 미포함. 즉 AP 본사가 직

접 안 다루는 영역을 학생 팀이 답한 구도. Redundancy 아님

E.2 결의 어긋남 20% 10% 브리프 layer 반영 — AP 본사 BC vs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는 다른 layer를 다루는 별

개 문서. 어긋남이 아니라 별개 layer

E.3 정보 비대칭 10% 10% 유지. 노치국 발언 ("데이터 ≠ AI Ready Data")이 학생 추론 불가 깊이 입증

E.4 실행 디테일

부족

30% 15% 본질 재정의 — "수치 부재"보다 "시점 기반 진화 서사 부재"가 진짜 약점. 노치국 발표 자

체가 수치 절제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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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v2 가중

치

v3 가중

치
변화 근거

E.5 문제 정의 일

치

25% 10% 브리프 충실 — 우리 "대학생 시행착오"는 브리프 Target Audience 그대로. 다만 BC 본사

차원의 "맥락 이해"와 layer 차이

E 합계 100% 50% E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듦

D 합계 (보정 신

규)

— 50% 외부자 4인 검증 + 본 브리프와 무관한 작성 약점

5.3.1 E.1 Redundancy — 부분 보정 (압도적 → 약)

기존 v2 근거: BC = 4+2 카테고리·48가지 피부 타입·10개국 50만 건. 우리 제안은 BC의 부분집합.

v3 보정 근거: - 슬라이드 "Multi Brands & Channels" 명시 5개 브랜드에 COSRX 미포함. AESTURA가 더마 자리

차지. - BC는 AP 본사 차원의 멀티 브랜드 통합 SaaS. COSRX 단독 대학생 캠페인은 AP 본사가 직접 다루지 않는 영

역. - 우리 제안은 BC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BC가 본사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빈 자리.

신호 강도: 강 → 약

5.3.2 E.2 결의 어긋남 — 부분 보정 (강 → 약/판단 보류)

기존 v2 근거: BC = 전 연령·B2B SaaS / 우리 = 대학생·B2C. 적용 지점 어긋남.

v3 보정 근거: - 브리프가 명시적으로 대학생·SNS·캠퍼스·6개월 캠페인·펩타이드를 요구. - AP 본사 BC와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는 다른 layer를 다루는 별개 문서. - "결의 어긋남"이 아니라 AP 본사가 학생 팀에게 본사 비전과 별개

layer (COSRX 단독 대학생 영역)를 요구한 의도적 분리.

신호 강도: 강 → 약 (Layer 차이로 재해석)

5.3.3 E.3 정보 비대칭 — 강한 검증 유지 (10% 유지)

근거: - (29:53) "데이터 ≠ AI Ready Data" 페인 포인트 - (16:50) AWS DIP/Working Backwards/PRFAQ 위기

돌파 방법론 - (20:13) 빌더·파트너 센터 비개발자 직접 채널 확장 구조

→ 모두 학생 신분 추론 불가. E.3는 보정 없음.

신호 강도: 강 (유지)

5.3.4 E.4 실행 디테일 부족 — 본질 재정의 (강 → 중)

기존 v2 근거: 아모레 발표는 수치 폭격. 우리는 컨셉만.

v3 본질 재정의: - 전사본 직접 분석 결과 노치국 발표 자체는 수치 절제. 보도자료가 수치 보강. - 노치국 발표의 진짜

강점은 시점 좌표 + 자기 비판 + 진화 서사. - 우리 제안서 약점도 수치 부재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의 서

사 부재".

시사점: K SOP 보정 필요 — K5 "증명-주장 비율"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SOP는 "시점 기반 진화 서사 구성".

신호 강도: 강 → 중 (본질 재정의)

5.3.5 E.5 문제 정의 일치 — 브리프 충실로 약점 약화 (중 → 약)

기존 v2 근거: 아모레 = 보편 문제 / 우리 = 한정 페인.

v3 보정 근거: - 브리프 Target Audience: "Gen Z (18–25세) 대학생 중심. 일상적 스트레스(시험, 수면 부족 등)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피부 문제." - 우리 "대학생 시행착오·올리브영 헛돈" 문제 정의는 브리프 그대로 답한 것. - BC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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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차원의 "맥락 이해"와 layer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잘못 정의한 게 아님.

신호 강도: 중 → 약 (브리프 충실)

5.4 ⭐ 메타 답 — D vs E 재정의 (v3 결정적)

v2 결론: E가 결정적 (60~65%).

v3 재정의: D와 E가 거의 동등 (각 50%). 다만 D는 고칠 수 있는 영역, E는 layer 차이라 고친다는 개념이 안 맞음.

진짜 메타 메시지:

우리 제안의 진짜 약점은 "BC의 부분집합"도 "본질적 어긋남"도 아니다. "브리프가 요구한 영역에 정확히 답했

으나, 6장 안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성 능력이 부족했다"가 본질.

→ v4 통합분석의 "프레젠테이션 설계 + 본질적 차별화 둘 다 재설계 필요"의 비중이 프레젠테이션 설계 80% : 본질

적 차별화 20%로 재조정됨.

자기 인식 진화 추적: - 사전 직감: 본질(E) 회피 + 전달(D) 과소평가 - 1차 (외부자 검증 후): 전달(D) 100% 확정 + 본

질(E) 압도적 - 2차 (AWS Summit 분석 후 = v2): E가 결정적 (60~65%) - 3차 (브리프 layer 반영 후 = v3): D·E 동

등 (50:50). E 격차 일부는 자기 비판 과잉

→ v4 K17 "자기 보호 가설에 의도적 30% 시간 배분"의 역방향 함정: 과도한 자기 비판도 자기 보호 회피의 한 형태.

진짜 약점을 정확히 짚되 없는 약점까지 만들지 않는 균형 중요.

6. 우리 PHASE 1 제안 vs 아모레 BC — 직접 매트릭스 (v3 보정)

항목 Personal Peptide RX Beauty Concierge 격차 성격 (v3)

단계 컨셉/제안서 (학생) 10개국 운영 중 (보도자료) 차원의 격차 —

다만 다른 layer

Layer COSRX 단독·대학생 캠페인 AP 본사 멀티 브랜드 SaaS 별개 layer (브

리프 의도)

데이터 6 펩타이드 분류 가설 80년 성분 DB + 250만 회 진단 누적 (보도자료) 추론 불가 자산

진단 분

류

6 Rx 유형

(Lux/Sero/Vela/Glab/Fica/Equa)

48가지 피부 타입 + 4+2 카테고리 (보도자료) 정밀도·범위 —

다만 layer 다름

AI 구조 셀카 진단 → 처방전 발급 (1회성) 멀티 에이전트 6개 카테고리 + Bedrock AgentCore 일회성 vs 다층

인지

기술 스

택

명시 안 됨 SageMaker + Bedrock AgentCore + EKS + Lambda +

S3 + RDS + ElastiCache

컨셉 vs 검증 인

프라

채널 앱 + 올리브영 숍인숍 + 캠퍼스 팝업 매장 + 모바일 + 웹 + 키오스크 + 플래그십 4곳 + 챗GPT +

삼성 콜라보

우리 채널이 더

좁음 — 다만 브

리프 요구

사업 모

델

B2C 캠페인 (6개월) Agentic BTaaS (B2B SaaS + AWS Marketplace) 별개 사업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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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Personal Peptide RX Beauty Concierge 격차 성격 (v3)

비전 학기제 글로벌 복제 (5개국) 2035 매출 15조원 / 글로벌 톱3 (보도자료) 컨셉 vs 시한·수

치

외부 검

증

외부자 4인 검증 (사후) AWS BoB 1위 + CES 2025·2026 혁신상 + WWD CEO

Summit

검증 비대칭

타겟 대학생 (18~25세) 전 연령 (사례에 30·40대 여성 등장) 별개 타겟 layer

제품 카

테고리

펩타이드 라인 + 스네일 보호 Sulwhasoo·LANEIGE·HERA·Innisfree·AESTURA (COSRX

미포함)

COSRX는 BC

풀에 없음

v3 핵심 보정

v2 표현: "우리가 좁힘" v3 보정: "브리프가 요구한 layer에 정확히 답함. BC 본사 비전은 별개 layer."

격차 성격이 우리 잘못이 아닌 layer 차이로 재해석됨.

7. 객관적 결론 — 브리프 반영 후 보정 (v3)

7.1 가장 솔직한 한 줄 (v3 보정)

v2 원본:

"우리 제안은 아모레가 이미 9년간 협력해서 만든 시스템의 한 작은 조각을 새 아이디어처럼 제안한 것에 가까웠

다."

v3 보정:

"우리 제안은 브리프가 요구한 layer를 정확히 답한 것이었으나, 6장 안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성 능

력이 부족했다. AP 본사 BC와는 별개 layer였고, 그 layer 안에서 우리는 빈 자리에 닿았으나 전달이 약했다."

이 보정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진짜 약점을 정확히 짚는 객관 진술이다.

7.2 가장 아픈 사실 3가지 (v3 보정)

1. 외부자 4인 만장일치 — 6장 막힘 (D.1 100%) 모든 외부자가 6장에서 막힘. 글로벌 학기제 복제·R&D 자산화·신

제품 개발이라는 진짜 가치가 외부자에게 0/4로 전달.

2. 정보 과잉으로 본문 흡수율 저하 (D.3 100%) "머리 아픔·거의 못 알아먹음" — 4명 만장일치. 펩타이드 6개·라틴

어·8 ZONE·캐릭터 6개가 시각 위계 없이 한 화면에 배치된 결과.

3. 시점 기반 진화 서사 부재 (E.4 본질 재정의) 노치국 발표의 진짜 강점은 수치 폭격이 아니라 시점 좌표 기반 진화

서사 (1954→1970→2010후반→2019→2023→Next). 우리 제안서는 현재→미래만 있고 과거 진화 서사 없음. 이

게 "이 캠페인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설득력의 진짜 약점.

7.3 그래도 챙겨야 할 사실 3가지 (v3 보정)

1. 브리프 layer 정확 답안 대학생·SNS·캠퍼스·펩타이드·6개월·Skin Longevity·"금보다 비싼 펩타이드"·참고 브랜

드 5개 직접 매핑 — 모두 브리프 요구를 정확히 흡수. 영역 선택은 맞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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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향성 정확 짚음 김승환 대표 5/13 WWD 4대 전략 ("디지털 기술·AI 기반 개인화된 고객 경험 확대")과 우리 제안

영역이 정확히 같은 방향. 학생 수준에서 산업 흐름을 짚은 분석력.

3. 빈 자리 발견 (BC가 명시적으로 안 다루는 영역) - COSRX 단독 대학생 영역은 BC Multi Brands & Channels 풀

에 미포함 - 청년 라이프 사이클 사건 좌표 기반 추천은 BC의 지향점이나 현재 시스템 외 - → 우리가 부분집합을 답한

게 아니라 빈 자리를 답함

8. 결정적 학습 — 면접 활용 인사이트 (v3 보정)

8.1 세 줄짜리 인사이트 (자기소개서·면접 활용)

하나. 좋은 캠페인 제안이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빈 자리를 정확히 짚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임을, 아모레 발표·외부자 4인 검

증·브리프 정독을 통해 깨달았다.

둘. 학생 신분의 정보 비대칭("데이터가 많은 것과 AI 레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을 극복하려

면 공개 정보 너머의 깊이를 가설로라도 구성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학습했다.

셋. 가설을 세우는 능력만큼 가설을 보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초기 가설 ("우리가 본질에서 어긋났다") → 외부

자 검증 → AWS Summit 분석 → 브리프 정독을 거치면서, 과도한 자기 비판도 자기 보호 회피의 한 형태임을

발견하고 진단을 보정했다.

8.2 한 문장 자기소개 후크 (v3 보정)

"공모전 탈락 후 외부자 4인 검증과 AWS Summit 노치국 상무 세션 분석을 통해, 좋은 마케팅 제안이란 빈 자리

를 정확히 짚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작성 약점을 SOP 20개로 체화했고, 이 깨달음을

검증하러 유럽 K-뷰티 현장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8.3 ⭐ 면접 답변 — "공모전 분석을 어떻게 했나" (v3 신규)

"초기에는 우리 제안이 AP 본사 비전의 부분집합이었다는 가설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브리프를 다시 정독

하니 브리프가 요구한 영역과 AP 본사 BC의 다루는 layer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는 BC의 부분집

합을 답한 게 아니라 BC가 본사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COSRX 단독 대학생 영역을 답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약점

은 그 답을 6장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프레젠테이션 설계에 있었고, 이건 K1~K20 SOP로 체화했습니

다."

이 답변의 강점: - 분석 진화 서사 (초기 가설 → 보정 → 결론) - 자기 비판과 자기 옹호의 균형 (잘한 부분: 영역 정확.

못한 부분: 전달) - Layer 사고 (같은 문제도 다른 layer에서 보면 다른 결론)

9. PHASE 3 유럽 연결로 가는 4개 가설 (v2 유지 + v3 보강)

9.1 가설 PA — BC의 유럽 진출 여부 (v2 유지)

아모레 BC의 10개국 운영에 유럽이 포함되어 있는가? - 있다면 → 우리 제안의 자리는 유럽에 없다. 다른 시장 개척

필요. - 없다면 → 유럽 시장 진입 캠페인으로 재포지셔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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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보강: 슬라이드 발견 — BC Multi Brands & Channels 풀에 COSRX 미포함. 즉 유럽에서 BC가 운영되더라도

COSRX 단독 영역은 빈 공간일 가능성.

9.2 가설 PB — 처방전 컨셉의 유럽 수용성 (v2 유지)

K-뷰티 진단 컨셉이 유럽 의약품 처방 문화권에서 수용 가능한 메타포인가? - 유럽 약국 시스템(독일 Apotheke, 네덜

란드 Apotheek) 강세 → 의약품 영역 혼동 위험.

9.3 가설 PC — COSRX 유럽 현황 (v2 유지)

COSRX Snail Mucin이 유럽 드러그스토어에서 어떤 라인업·가격대·진열 위치인지.

v3 보강: 브리프가 스네일 라인 유지 + 펩타이드 확장을 명시적으로 요구. 유럽 매장에서 펩타이드 라인 입점 여부가

검증의 핵심.

9.4 가설 PD — 유럽 Z세대 K-뷰티 인식 결 (v2 유지)

"AI 진단을 통한 개인화 추천" vs "성분 자체의 매력" 중 어느 쪽?

v3 보강: 청년 라이프 사이클 사건 좌표 (개강·시험·면접·여행)가 유럽 대학생에게도 작동하는지 추가 관찰.

9.5 빈 자리 단서 압축 (v3 신규)

진짜 빈 자리는 2개: 1. 청년 라이프 사이클 사건 좌표 기반 추천 (학기·면접·시험을 재진단 시점으로 구조화) 2.

COSRX 단독 브랜드의 대학생 팬덤 영역 (AP 본사 BC가 안 다루는 layer)

→ PA·PD 가설 검증과 직접 연결.

10. 출처 정리 (v3 신규 추가분)

10.1 v3 신규 자료 (전사본·슬라이드·브리프)

# 자료 결정적 정보

A 노치국 상무 IND233 전사본 (37분

11초)

자기 비판 발언·DIP 방법론·"데이터 ≠ AI Ready Data"·생애 사건 기반 추천·"발칙한 생

각"

B 발표 슬라이드 캡처 20장 Multi Brands & Channels (COSRX 미포함)·Agentic BTaaS 멀티 에이전트 6개 분류·

측정-진단-처방 3단 프레임

C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 2026

Mission Brief

Layer 구분의 결정적 근거·참고 브랜드 5개·"Skin Longevity"·"금보다 비싼 펩타이드"

10.2 v2 핵심 6개 (유지)

지디넷·뷰티누리·이코노믹리뷰·한국경제·Microsoft Source Asia·인사이트 (WWD)

10.3 v2 보조 16개 (유지)

데이터넷·서울경제·EBN·디일렉·더페어·브랜드브리프·아모레퍼시픽 스토리·코스인·네이트뉴스·CNC뉴스·팩스뉴스·뉴

스와이어·디지털데일리·전자신문·얼루어 코리아

11. v3 종합 — 핵심 변경 사항 요약

COSRX CASE STUDY · APPENDIX 13



11.1 추가된 자료

노치국 IND233 전사본 직접 분석

슬라이드 캡처 20장 시각 자료

코스알엑스 브랜드 챌린지 브리프

11.2 보정된 판단

영역 v2 v3

E.1 Redundancy 압도적 검증 (15%) 약 (5%)

E.2 결의 어긋남 부분 검증 (20%) 약 (10%, layer 차이)

E.4 실행 디테일 강한 검증 (30%) 중 (15%, "수치"→"서사" 재정의)

E.5 문제 정의 부분 어긋남 (25%) 약 (10%, 브리프 충실)

메타 답 E 결정적 (60~65%) D·E 동등 (50:50)

가장 솔직한 한 줄 "BC 시스템의 작은 조각" "Layer 정답 + 전달 약점"

11.3 발견된 새 통찰

COSRX가 BC Multi Brands & Channels 풀에 미포함 (슬라이드)

멀티 에이전트 6개 카테고리 (슬라이드)

노치국 자기 비판: 2010년대 후반 차별화 부족 (전사본)

데이터 ≠ AI Ready Data 페인 포인트 (전사본)

청년 라이프 사이클 사건 좌표 (전사본 27:00)

브리프 layer 구분의 결정적 의의 (브리프)

11.4 강화된 PHASE 3 연결

PA: COSRX 단독 영역 = 본사 빈 공간 검증

PC: 펩타이드 라인 유럽 입점 여부 검증

PD: 청년 라이프 사이클 사건 좌표 유럽 작동 여부

문서 종료. v3 = v2 기반 + 노치국 전사본 + 슬라이드 + 브리프 layer 반영. 다음 단계: 트랙 2 분석 (0520 기조연설 +

바비톡 + AI Day 안종훈 전무) PHASE 3 유럽 답사 시: §9 4개 가설 + §9.5 빈 자리 2개를 현장 관찰 가이드로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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